
난 알고 있어요

(복합 부분 발작) 

H씨는 ‘이상한 발작 증세’로 병원에 입원했다. 22세인 그는 벌써 수년째 앓고 있는 ‘미친 

짓’ 때문에 가족에 의해 입원된 것인데, 그 ‘미친 짓’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건 없건 갑작스

레 옷을 벗어 던지고 기성(奇聲)을 지르며 그것을 말리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행위를 말

하는 것이었다. 그 때문에 다니던 공장에서 쫓겨났던 것은 물론이고 집안 식구들조차 모두 

싫어하고 멀리 하였다. 

한동안 집안에 박혀 있던 그는 최근 들어 다시금 발작을 시작하여 길거리로 뛰쳐나갔고 

슈퍼에서나 노인정에서나 그 습관적인 ‘벗는 버릇’이 튀어 나와서 온 동네에서 원성을 샀다.

함께 온 부모는 “얘가 이럴 때면 혼잣말로 뭐라고 중얼거리고, 그 때 옆에서 건드리면 대

책 없이 날뛴다.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”고 하였다.

진료실에서 그 환자는 자신의 그런 일들을 “모두 다 똑똑히 기억한다”고 했다. 그리고 

“잘 못 한 걸 안다”라고도 했다. 

똑똑히 기억한다고 하니 일단은 간질 발작이 아닐 것 같고, 잘 못 한 걸 안다고 하니 정

신 분열병도 아닐 것 같고 하여 섣부르게 예단(豫斷)을 하기 어려웠다. 게다가 진료실에서 

그는 부모가 말해 주는 것처럼 난폭하거나 폭언을 할 것 같은 기미도 없었다. 그냥 고분고

분하게 시키는 대로 병실에 입원하였다.

일주일 이상을 정말 아무 문제없이 지냈다. 식사도 잘 하고 밤에 잠도 잘 잤다. 그러나 어

느 날 아침, 그는 속이 메스껍다며 식사를 거부하였다. 그리고는 무언가 몹시 불쾌한 듯한 

표정으로 병실을 서성거렸다. 점심까지도 굶겠다면서 거절하였다. 

오후 2시 경 ‘응급 콜’이 병실로부터 울려 나왔다. 그가 갑자기 옷을 벗어젖히고 난동을 

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. 

말리는 다른 환자들과 직원들을 그로부터 떨어지게 했다. 그는 상동적(똑같은 유형의 행

동을 자꾸 반복하는 것)인 동작으로 자꾸만 옷을 벗는 시늉을 하며 말리는 사람들에게 욕설 

비슷한 소리를 하고 간간이 주먹을 날려 댔다. 한 방이 시멘트 기둥을 때렸다. 주먹의 피부

가 벗겨지고 피가 흘렀다. 동시에 그는 눈을 허옇게 뜨고 연방 입맛을 다셨다. 그는 일명 

‘측두엽(側頭葉) 간질’이라고 불리는 복합 부분 발작을 하는 중이었다.




